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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공예조각보

유목동물 연작등을통해인간과자연의공생관계에주

목해온전남대허진교수가러시아무대에선다

허교수가주러시아한국대사관문화원의초청으로러시

아 모스크바 아르바트 현대자동차 오토 스튜디오에서 개인

전을열고있다 한러수교 25주년을맞아한국화를러시아

에소개하기위해마련된이번전시는오는 6월3일까지다

허교수는 바실리칸딘스키 마르크샤갈등예술적영감

을 많이 받은화가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전시를할 수 있게

돼기쁘다며 이번 전시에서는초기작품부터근작까지의

작품세계를정리한다고말했다

그는이번전시에서인간과자연이서로화합하는순환적

자연생태관을 지키고자 하는 친환경론을 주제로한 작품들

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회화방식을 융합한

작업방식이눈에띈다

주요작품들은 유목동물+인간문명과 이종융합동물+

유토피아시리즈다

유목동물연작은말등역동적야생동물들의묘사를통해

자본문명에젖은기계적삶에예속된현대의삶을탈피해자

유로운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도해

의풍경을묘사한 이종융합동물연작은윤리의식이결여된

과학문명에대한경고를던진다

근대남화의대가인남농허건의장손인허교수는서울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

선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등을받았다 또 오는 30일

부터 6월5일까지열리는 DAF단양국제아트페어에서 2015

한국구상작가상을수상할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올해 창립 40년을 맞은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회(회장 김지영)가 오는 31

일까지빛고을시민문화관전시장에서 18번째정기전을연다

이번전시에는강맹순김명지김용률김지영박근수박순덕서원길임

영효정기문정원석씨 등 회원 10명이 참여한다 죽곡 박인혁 선생과 노의

웅전호남대교수의작품도만날수있다

김지영회장은입체화로그린십자가에못박힌예수그리스도주기도문과

십계명등 작품을선보이고 서원길씨는 캘리그라피와 서예 그림을 접목시

킨작품을전시한다

정기문씨는 자연과 인간 사물을 다양하게 재해석한 끝없는 추구 목련

이 머무는 곳 등 작품을 내놓았고 김용률씨는 각종 음악제와 영화제 등을

소재로화려하면서도감성을자극하는시각이미지들을보여준다

1976년 창립전를 연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회는 당시 그래픽 디자인을

미술의한영역으로끌어들이는계기를만들었다 문의 062234277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화의아름다움

무등그래픽서화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전시장

유목동물 연작 러시아간다

허진전남대교수 모스크바서한러 수교 25주년기념전

옷감에 색을 넣어 염색하고 염색한 천을 조각조각 원하는

디자인으로엮어만든조각보는대표적인규방공예중하나다

규방(閨房)은집안에서부녀자가일상생활을하면서거처

했던 방을 의미한다 여인네들은 이 규방 안에서 생활에 필

요한 의류나 주머니 보자기 생활소품 등을 손수 만들었으

며이를규방공예라고한다

조각보는 규방공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조

각천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기하학적이고 창의적인 패턴의

디자인으로 탄생한 조각보는 예술작품으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멋스럽다

지난해말대한명인회에서 조각보명인으로추대받은이

남희(45)씨는 바느질을 이용해 규방공예 작품을 만드는 일

을 하고 있다 동구 지산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 손길 공방

에는이씨가만든규방공예작품들이진열돼있다

그녀가가장자신있는분야는조각보다조각보는자투리

천조각을이어만든보자기를말하는데 요즘에는보자기외

에 식탁러너나 창가리개 등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거

나생활장식용품등의용도로새롭게각광받고있다

예전으로 치자면 용도는 모두 보자기였어요 끈을 달아

서 이불을 싼다던가 옷이나 폐물 등을 싸는데 이용했지요

보자기가쓰이는용도에따라모양이나사이즈가달랐을뿐

이에요 지금은 실생활에 많이 스며들었어요 벽에 걸면 액

자로찻잔위에올리면다포가되는거죠 어떤용도로사용

되든 우리것을이용한 생활공예가 새롭게 조명받으면서되

살아나고있다는것은환영받을일입니다

문양은 원하는대로만들 수 있다 다른색깔의 조각을붙

여무늬를낼수있고하나의천을여러가지바느질기법을

통해무늬를만들어낼수도있다 감침질을하거나홈질꼬

집기기법을통해꽃모양을내기도하고입체적인나뭇잎문

양을내기도한다

자투리천을이어하나의보자기로만드는일은어찌생각

하면쉬운작업일수도있다 하지만천조각을나름대로머

릿속으로디자인하고꿰매어잇는작업은상당히공을들여

야하는일이다

조각보에는 복을 넣는다는 염원이 담겨 있어요 복을 싸

둔다는의미에서 복이라고도불렀지요복을담아선물한다

는마음으로한땀한땀정성을들이는작업이조각보에요

규방공예를하는사람들이한땀한땀바느질로조각보를

만드는것은즐거움이있기때문이다 이씨는이를두고 천

을가지고논다고표현한다

천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모양이 타원형이 됐든 꽃이

됐든기본천모양을그대로유지하면서만들수있어요 내

가생각하고자하는걸도안을어떻게짜고바느질을어떻게

하느냐에따라작품이달라질수도있는겁니다

이씨는주로우리유물을연구하며그대로재현하는작업

을하고있다 한복이나바느질복식관련서적을읽으며이

론을 공부하고 교수님들이 쓴 침선(바느질)에 관한 정보도

섭렵했다 전통에가깝게흐트러지지않고 기본에충실한

조각보를만들고싶어서였다

최근에는 개인찻잔갖기운동을벌이고있다 일회용컵

을 없애고 개인 잔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

이다 개인잔을담을수있는다기잔보자기를만들고이를

상품화하기위한준비도한창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땀한땀삶의이야기조각보에

자투리천조각이어만든보자기

식탁보창가리개등장식용품각광

바느질기법따라문양용도자유자재

유목동물


